샬롬 !!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간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마음 아픈 소식들이 저희 부부에게 들려왔습니다. 태국 땅에 들어올 때부터 마

음에 품고 있던 미얀마 땅에 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들

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내전과 군사독재 하에 미얀마에서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

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그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무력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수민족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해서 

태국 국경 지역까지 소수민족들이 도망쳐 왔지만 태국 국경 수비대가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서 지

금 국경 지역 어디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사역자와 같이 1차 그 

지역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천여명의 카렌족 사람들이 폭격을 피해서 주거지역을 버리고 태국 국경 지역으로 피난을 와서 텐

트를 치고 임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

은 군부가 언제 또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 폭격을 감행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

가 언제 그들을 찾아내서 학살을 감행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태국에 입국할 

[bookmark: _GoBack]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보급품을 가지고 2차 방문을 기약했습

니다. 바로 앞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을 두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저희들은 돌아서서 2차 방문을 기약했습니다. 보급품을 하나씩 준비하던 중에 태국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주를 벗어나 다른 주로 가면 14일의 자가 격리를 해

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방문 후 저는 자가 격리 14일을 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 5월 8일 태국 국경지역으로 2천여명이 피난민들이 몰려 내려왔지만, 

태국 국경 경비대는 이들을 다시 미얀마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

지도 못하고 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1차 방문에 천여명이었던 사람들

이 지금은 2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필수 보급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이 진행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풀리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급품 사서 현지 사역자에게 줘서 현지 사역자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텐트와 비상약, 라면과 쌀, 렌턴등의 보급품을 구입 국경 지역에 있는 사역자에게 전달

했습니다. 국경의 사역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

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1. 3년 전에 미얀마의 카렌족 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 속에서 신앙을 

  키워서 그들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부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

    행속에서도 그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02.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수민족 피난민들이 하루 속에 안전한 거쳐가 정해지고 삶의 터

  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03. 미얀마에서 군부의한 폭력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04. 태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빨리 안정되어서 다른 주로 이동이 속히 풀리고 다시 미얀마 피난

  민 거처에 방문 그들과 기도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CIC 지원을 받아 코로나 취약 지역 나병환자 마을과 태국내 미얀마 빈민 마을에 마스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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